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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첫째, 감정/느낌 표현과 관련 있는 ‘참’의 감탄사와 담화표지로서의 의미 기능을 

밝히는 한편, 이들 용법과 의미 기능은 부사 ‘참’의 기본적인 어휘 의미에 의해 원리적으

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이고, 둘째, ‘참’은 감정/느낌 표현과는 무관하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음을 나타내는 감탄사적 용법과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바, 이때의 ‘참’은 

사전의 기술과는 달리 감정 표현의 ‘참’(眞)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이의 

담화표지적 기능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고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견해와는 달리 감정 표현의 ‘참’과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음을 표현하는 

‘참’은 별개로서 동음어로 보아야 한다. 

(2) 감정 표현의 ‘참’은 거의 모든 감정의 표현에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참’이 고정적

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감정을 표출하는 기능을 나타낼 뿐, 감정의 내용은 

문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2014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조성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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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은 ‘구체적인 감정 유발의 상황을 접하여 이에 진정으로 

공감하며 느끼는 감정의 직접적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4)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음을 나타내는 ‘참’은 부사 ‘참’과 무관하며 기존의 감탄사 

‘아차’에서 ‘아참’을 거쳐 나온 것이다.

(5) ‘참’은 담화표지로도 쓰이는바, 몇 가지 증거에 따르면 이는 부사와 감탄사에서 

기원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기본적인 의미는 ‘발화시 화자의 진정성과 관련된 막연한 

심리 태도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6) 담화표지 ‘참’의 담화적 기능은 발화에 대한 비단정적 태도의 표출, 발언권 유지, 

시간 벌기 등이다. 

(7)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음을 나타내는 감탄사 ‘참’도 담화표지로 분석될 수 있는데 

이의 주된 담화적 기능은 정보의 수정과 초점화다. 

주제어 : 감탄사, 담화표지, 감정 표출, 담화 전략, 비단정적 태도, 정보 수정, 초점화.

Ⅰ. 문제의 제기

본고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는 감정/느낌 표현과 관련 있는 ‘참’의 감

탄사와 담화표지로서의 의미 기능을 밝히고 이들 용법과 의미 기능은 부사 

‘참’의 기본적인 어휘 의미에 의해 원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이는 것

이고, 둘째는 ‘참’이 감정/느낌 표현과는 무관하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음

을 나타내는 감탄사적 용법과 담화표지로서의 용법을 갖는바, 이때의 ‘참’은 

사전의 기술과는 달리 감정 표현의 ‘참’(眞)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

히고 이의 담화표지적 기능을 밝히는 것이다. ‘참’은 명사, 부사, 접두사, 감

탄사로 쓰이지만 담화표지로도 쓰인다. 사전(표준국어대사전)에 이들이 하

나의 표제어 하에 여러 범주로 구별되어 있으나1) 이들이 기원적으로 동일

한 것인지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논증을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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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탄사는 후행 발화 없이 단독적으로 쓰일 수 있는 특징을 갖는바, ‘참’

은 화자의 다양한 감정을 드러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감탄사 ‘참’

은 형식 그 자체가 특정한 감정/느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참’이 드러내는 특정한 감정은 상황 문맥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

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는 ‘참’의 기본적이고 본질적

인 의미를 밝히고, 이는 부사나 명사로 쓰이는 ‘참(眞)’에서 기인된다는 사

실을 통사․의미적 근거를 통해 논증하고자 한다. 또한 감탄사로 쓰이는 

‘참’은 의미 기능이 하나는 감정 표출이고 다른 하나는 문득 떠오른 생각의 

표출이라는 상이한 의미 기능을 갖는데, 전자는 명사와 부사로서의 ‘참’과 

기원이 동일하나 후자는 이들 형식과는 별개라는 사실을 밝히려고 한다. 

나아가 이들 두 ‘참’ 모두 담화표지적 기능을 갖는바, 이들 담화표지로 쓰이

는 ‘참’들은 결국 감탄사로 쓰이는 ‘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도 또 다른 본고의 목표가 된다. 

한편 본고에서는 감정 표현의 ‘참’이 보이는 여러 가지 특징을 들어 이것

이 담화표지로 쓰임을 보이고, 이때의 ‘참’은 기본적으로 감정 표현의 감탄

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참’의 기본적인/본질적인 의미 

기능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담화적 기능을 논의하며.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음을 드러내는 ‘참’도 담화표지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고 이의 담화적 

기능도 살펴본다. 

본고의 논의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Ⅱ에서는 ‘참’의 여러 가지 용법에 

대해 살펴보고, Ⅲ에서는 다양한 문법 범주로 쓰이는 ‘참’의 의미적 관련성

을 논의한다. Ⅳ에서는 ‘참’의 담화적 기능을 밝히고 Ⅴ에서는 논의를 요약

하고 문제점을 제시한다. 

 1) 표준국어대사전에 접두사 ‘참-’은 별개의 표제어로 구별되어 있으나 참고 어휘로 명

사, 부사, 감탄사로의 ‘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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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참’의 문법 범주와 의미적 관련성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참’은 명사, 부사, 접두사 등 다양한 용법을 갖는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동일한 항목이 다양한 범주적 용법(명사, 부사, 감

탄사)을 지닌 것(품사 통용어)으로 기술되어 있고 접두사 ‘참-’도 이들과 

관련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사전을 참고하여 ‘참’의 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거짓은 참을 이기지 못한다.

(2) 저 애는 눈이 참 크다.

(3) 참뜻, 참숯

(4) 가. 참, 내가 지갑을 놓고 왔다. 

나. 이것 참, 야단났군.

다. 참, 비 한 번 시원하게 내린다. 

라. 참, 어디로 갈 데도 없고 이게 무슨 꼴이야.

‘참’이 (1)에서는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이라는 의미

를 가진 명사(‘거짓’의 반의어)로 쓰였으며, (2)에서는 ‘사실이나 이치에 조

금도 어긋남이 없이’의 의미를 가진 부사로 쓰였다. (3)에서 ‘참’은 접두사

로 쓰인 것으로, ‘참뜻’의 ‘참’은 ‘진실하고 올바른’의 의미를, ‘참숯’의 ‘참’은 

‘품질이 우수한’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4)의 ‘참’은 감탄사로서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4가지 용법이 제시되어 있는바, 이들은 ‘잊고 있었거나 별 생각 

없이 지내던 것이 문득 생각날 때 내는 소리’(4가), ‘매우 딱하거나 어이가 

없을 때 내는 소리’(4나), ‘감회가 새롭거나 조금 감탄스러울 때 나오는 소

리’(4다), ‘매우 귀찮을 때 내는 소리’(4라) 등이다.

여기서 문제는 감탄사로 제시된 ‘참’의 4가지 의미 기능 중 (4가) ‘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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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른 생각이 있음’을 나타내는 감탄사 ‘참’은 다른 의미(용법)와 관련성

을 찾을 수 없으며, 감탄사 ‘참’은 사전에 제시된 것 외에 훨씬 더 다양한 

감정 표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전에서 감탄사를 부사, 명사

와 동일 항목의 표제어가 별개의 품사로 기능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

데. 감탄사 ‘참’이 부사나 명사의 의미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밝히는 일도 

필요하다. 한편 담화표지로 쓰이는 ‘참’은 기원적으로 부사, 감탄사와 관련

이 있는지, 관련이 있다면 기원적으로 담화표지는 부사 ‘참’이나 감탄사 

‘참’의 ‘眞’의 의미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Ⅲ. 두 가지 감탄사 ‘참’과 그 의미 

1. 두 가지 감탄사 ‘참’

1) 감정/느낌 표현의 감탄사 ‘참(참1)’

‘참’이 명사, 부사로 쓰일 때의 범주 공통 의미인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

도 어긋남이 없음’을 달리 나타내면 ‘眞’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감탄사 

‘참’은 어휘적 의미를 갖지 않거나 희박하며 통사적으로 독립적인 문장 성

분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부사에서 전성된 것으로 보여도 부사와의 의미적 

관련성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관련성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부사 ‘참’의 어휘적 의미가 감탄사에서는 원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며 이것이 어떻게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밝

히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감탄사 ‘참’은 ‘감정’과 ‘생각’이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의미 기능을 지닌 두 가지로 구별되는바(이후부터 이들

을 각각 ‘참1’과 ‘참2’로 부르기로 한다.), 사전에 ‘참1’과 ‘참2’의 의미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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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의 다의적 의미로 분석하고 있다. 

‘참’의 감탄사로서의 쓰임을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5)가. (응원하는 축구팀이 실점하는 상황에서) 참, (왜 저래?)

나. (노래를 썩 잘 하는 모습을 보고), 참, (노래 잘하네.)

(6)아들: 엄마, 나 취직했어. 

엄마: 참, (드디어 취직을 했구나.)

(7)가. 참, (방에 들어가 지갑을 가져온다.)

나. 참, 너 나이가 몇 살이지?

감탄사 ‘참’이 (5)에서는 화자가 접한 상황에서, (6)에서는 상대의 발화

에 대해서 사용되었다. 이들 ‘참’ 뒤에는 괄호 속의 발화가 이어질 수도 있

으나 ‘참’ 단독으로도 사용될 수도 있다. ‘참’이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참’ 뒤에 발화가 이어져도 ‘참’은 후행하는 내용과 통사적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법적으로 독립적이다. 그런데 (5), (6)에서 

‘참’은 화자의 특정한 느낌이나 감정을 표출하는 기능을 나타낸다. 한편 (7)

은 느낌이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고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갖는다. (7가)는 감탄사 ‘참’ 뒤에 구체적인 행동이 이어지

고 있으나 (7나)에서는 발화가 이어진다. 이 경우 화자에게 떠오른 생각이 

무엇인지는 행동이나 발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때도 ‘참’은 후행문과 통

사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법적으로 독립적인 감탄사로 쓰였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 6)의 ‘참’과 (7)의 ‘참’은 의미 면에서 판이

하게 다르다. 전자는 ‘감정’ 표출에 쓰이고 후자는 이들과는 무관한 ‘생각’

의 표출에 쓰이는 것이다. 

이전의 논의에서2) 감탄사 ‘참’은 부사 ‘참’에서 기원되었다고 보고 있고, 

사전의 기술도 이를 전제하고 있으나, 만일 ‘참2’가 ‘참1’과 기능이 전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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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이라면 ‘참2’는 부사와는 무관한 별개의 감탄사라고 할 수 있다. ‘참1’

과 ‘참2’가 동일한 것인지 아닌지는 ‘참1’의 다양한 의미 기능이 어디서 기원

하며 어떤 원리에 의해 기인하는지 살핌으로써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제 감탄사 ‘참1’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8)A: 이로가 합격했어요.

B: 참, (잘됐다.) ⇒ 기쁨

(9) (영화를 보다가 눈물을 닦으면서) 참, (어떻게 해?)⇒ 슬픔

(10) (자기에게 욕설을 퍼붓는 상대를 향하여) 참, (너 제정신이야?)

⇒ 분노

(11)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사는 동네에 온 것을 깨닫고) 참, 

(재수 없게 이 동네야?) ⇒ 불쾌감

(12) (아이가 말썽을 부리는 상황에서) 참, (무슨 저런 애가 있어?) 

⇒ 미움(증오)

(13) (손자가 귀엽게 인사하는 상황에서) 참, (아이고, 내 새끼.) ⇒ 사랑

(14) (예쁘다고 칭찬하는 상황에서) 참, (정말로 하는 말이지?) ⇒ 부끄러움

(15) A: 너는 이번 경기 선발에서 제외되었어.

B: 참, (일 년이나 기다렸는데……) ⇒ 실망

(16) (착한 자기 아이가 폭력에 가담했다는 말을 듣고) 참, (그게 정말이야?)

⇒ 당혹

(17)아내: 엄마가 시골에서 보내셨어요.

남편: 참, (우리는 해 드린 것도 없는데……) ⇒ 감사

(18)아내: 그 사람이 결국 집을 팔았대요.

남편: 참, (좀 더 기다렸어야 하는데……) ⇒ 아쉬움

 2) ‘참’에 대한 논의(오승신 1995, 강우원 2000)에서는 이들이 동일한 기원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문득 떠오른 생각을 나타내는 ‘참’과 감정/느낌 표현의 참이 동일하다

는 전제 하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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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참’은 화살표 우측에 표시한 것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는 

데 쓰일 수 있다.3) 물론 감탄사 ‘참’은 괄호로 표시된 것과 같은 후행 발화

와 함께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후행 발화 없이도 비명시적이

긴 하지만 오른쪽에 표시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 느낌(감정과 감각 포

함)을 나타내는 감탄사를 반사적인 겻과 인지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을 것

이다.4) 전자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표출할 때 내는 말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대상이나 상황 정보를 지

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 뒤 표출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참1’은 모두가 감탄사를 표출한다는 사실을 의식하

지 못한 채 느낌을 표출하는 반사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대상이나 정보를 

지각하고 판단한 뒤에 드러내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참1’은 다음에서 

보듯이 무의식적으로 반사되는 느낌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19)가. (머리를 문지방에 부딪쳤을 때 ) *참/아이쿠/아, (왜 이리 낮아?)

⇒ 고통 

나. (무서운 영화 장면의 출현 순간에) *참/아/악, (더 이상 못 보겠다.)

⇒ 공포

다. (누군가가 숨어 있다가 깜짝 놀라게 하는 상황에서) 

*참/아/아이쿠/어머나, (깜짝이야.) ⇒ 놀람

라. (응원하는 팀이 골을 놓는 순간) *참/아/와, (대단하다.)

⇒ 감격(기쁨)

 3) 물론 위 예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감정은 ‘참’이 드러낼 수 있는 감정을 망라한 것이 

아니다. ‘참’은 더 많은 감정 표현에 쓰일 수 있다. 또한 위에서 각 예문이 드러내는 

감정이 그 문맥에서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니며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

나 ‘참1’이 여러 가지 감정을 드러내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4) 감탄사의 분류에 대해서는 김미선(20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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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된 상황은 순간적인 고통, 공포, 놀람, 감격(기쁨) 등의 느낌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이들 상황에서의 느낌은 순간적이고 반사적으로 나타

난다. 그러나 위 예들에서 ‘아, 악, 아이쿠, 어머나’ 등은 쓰일 수 있으나 

‘참’은 쓰일 수 없다. 즉, ‘참’은 반사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상황에서는 쓰이

지 못한다. ‘참1’은 상황에 대한 인지적 감정 표출의 감탄사인 것이다. 

사전에 감탄사 ‘참1’과 부사, 명사 가 동일한 형식의 다범주적 기능을 갖

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과연 감탄사 ‘참1’과 부사의 의미적 관련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8-18)에 쓰인 감탄사 ‘참’은 직관적으로 ‘眞’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감정

의 진정성을 표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예문에서 ‘참’은 명시적으로 ‘眞’

의 의미를 포함하는 감탄사 ‘참말’, ‘정말’ (‘진짜’)와5) 큰 의미 차이 없이 

교체될 수 있다.6) 이런 사실은 ‘참1’이 부사 ‘참’과 기원적으로 동일한 것이

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감탄사 ‘참1’이 부사 ‘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앞 (8-18) 예문에서 표출

하는 감정을 형용사로 복원하여 이를 부사 ‘참’으로 수식하는 구문과 비교

해 봄으로써 뒷받침될 수 있다. 

(8’) A: 이로가 합격했어요.

B: 참 기쁘다, (잘됐다.)

(9’) (영화를 보다가 눈물을 닦으면서) 참 슬프다. (어떻게 해?) 

(10’) (자기에게 욕설을 퍼붓는 상대를 향하여) 참 화난다/분노스럽다. 

(너 제정신이야?)

(11’)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사는 동네에 온 것을 깨닫고) 참 불쾌하다.

 5) 사전에는 ‘진짜’가 감탄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또한 감탄사로서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 

 6) 이때 ‘참말’, ‘정말’, ‘진짜’는 감정의 진정성을 명시적으로 표출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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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없게 이 동네야?)

(12’) (아이가 말썽을 부리는 상황에서) 참 밉다. (무슨 저런 애가 있어?) 

(13’) (손자가 귀엽게 인사하는 상황에서) 참 사랑스럽다. (아이고, 내 새끼.)

(14’) (예쁘다고 칭찬하는 상황에서) 참 부끄럽다. (정말로 하는 말이지?) 

(15‘) A: 너는 이번 경기 선발에서 제외되었어.

B: 참 실망스럽다. (일 년이나 기다렸는데……) 

(16’) (착한 자기 아이가 폭력에 가담했다는 말을 듣고) 참 당혹스럽다. 

(그게 정말이야?)

(17’) 아내: 엄마가 시골에서 보내셨어요.

남편: 참, 고마우시다. (우리는 해 드린 것도 없는데……) 

(18’) 아내: 그 사람이 결국 집을 팔았대요.

남편: 참 안타깝다. (좀 더 기다렸어야 하는데……) 

(8-18)을 바꿔 쓴 (8’-18’)은 부사 ‘참’이 감정 형용사를 수식함으로써 화

자가 느끼는 감정의 진정성(眞)을 직접 드러내는 방식이므로7) 감탄사 ‘참’

이 쓰인 구문과 형식이 다름은 물론, 의미 면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이들 

구문은 ‘진정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적으로 유사성이 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은 감탄사 ‘참’이 드러내는 ‘감정의 진정성’이 부사 ‘참’의 ‘眞’의 

의미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8-18)에서 보듯이 ‘참’은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 쓰이는

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다. 일반적으로 느낌/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가 그 형식이 고정된 느낌을 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8) ‘참’은 

왜 특정한 감정 표출에 쓰이지 않고 반사적인 느낌을 제외한 다른 여러 

가지 감정을 표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참’이 이렇게 다

 7) 부사 ‘참’도 그 어휘 의미상 화자의 감정의 진정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 이와 달리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감탄사도 상당수 존재하는바, 대표

적인 것이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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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감정 표현에 쓰이는 이유는 ‘참’의 감정 표출이 ‘참’ 자체의 의미에서

가 아니라, 문맥 의존적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감탄사 ‘참1’의 내

재적/본질적인 의미 기능이 무엇이기에 이것이 나타내는 감정이 문맥에 의

해서만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감탄사가 독립 성분으로서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문법적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감탄사 ‘참’이 부사 ‘참’과 관련이 있다면 

이것이 감탄사로 쓰일 때 그 본래의 의미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참1’이 감탄사로 쓰이는 상황과 부사

로서의 그 어휘적 의미에 기초하여 우리는 감탄사 ‘참1’의 내재적인 의미 

기능을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 ‘참’은 구체적인 감정 유발의 상황에서 감탄사로 쓰인다. 

⒝ 화자는 어떤 감정 유발 상황을 지각하고 판단하여 특정한 감정을 갖는다. 

⒞ 화자는 ‘참’을 사용하여 그 감정을 언어적으로 직접 표출한다. 

⒟ 이때 화자가 감정 표출로 사용하는 ‘참’은 다른 문장 성분과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감탄사라는 범주적 특성 때문에 그 어휘적 의미를 

직접 드러내지 못하므로, 본질적 의미 ‘眞’이 변용되어 상황에 대해 화자

가 느끼는 감정이 진정으로 공감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위의 과정을 종합하면 ‘참1’은 어떤 감정 상황에 대해 지각하고 판단한 

뒤 드러내는 감정을 표출하는 인지적 감탄사이며, 기본적인 의미 기능

은 ‘구체적인 감정 유발의 상황을 접하여 진정으로 공감하며 느낀 감정

의 직접적인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탄사 ‘참1’의 부사 ‘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참’

의 ‘감정의 진정성’ 표출 기능은 ‘참’이 반사적 느낌을 표출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앞에 제시한 반사적 반응으로서의 느낌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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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이어서 인지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있을 수 없다. 즉,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사 ‘참’의 관련성이 전제되는 진정으로 공감하는 과정이 존재하

지 않는다. ‘참’이 반사적 반응으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은 감탄사 ‘참’이 부사 

‘참’과 의미적인 관련성을 지닌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

‘참’의 특정한 감정과 관련 없는 단순한 감정/느낌의 진정성 표출 기능은 

‘참’이 중의적인 ‘감정/느낌’의 문맥에서 쓰인다는 사실로 확인된다. 

(20) A: 그 사람이 이걸 보냈어요.

B1: 참, (고작 이거야?) ⇒ 실망 

B2: 참, (뭐 이렇게 귀한 것을 보냈대?) ⇒ 감사(감탄)

B3: 참, (무슨 이따위 짓을 해?) ⇒ 분노

B4: 참, (왜 그 사람이 이런 걸 보냈지? ⇒ 당혹

B5: 참, (내가 뭘 해 준 게 있다고.) ⇒ 부끄러움

B6: 참, (드디어 보냈구나.) ⇒ 기쁨

B7: 참,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다고?) ⇒ 연민

B8: 참, (기분 나쁘게 왜 나한테 이런 것을 보내?) ⇒ 불쾌감

B9: 참, (그 사람, 나한테 연락이나 좀 하지.) ⇒ 서운함

위에서 보듯이 ‘참1’은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

다. 따라서 후행 발화가 없다면 ‘참1’의 의미는 모호하게 된다. 이런 사실은 

앞서 언급했듯이 ‘참1’이 그 자체로 어떤 특정한 감정/느낌과 관련되지 않

음을 의미한다. ’참1‘이 여러 가지 감정 표출에 쓰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참’

의 이런 특성 때문이다.

2) 참2

이제 통사, 의미 기능 면에서 역시 감탄사로 분류될 수 있으나 화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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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느낌 표출이 아니라, 지각 내용을 표출하는 ‘참’의 다른 의미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21)가. 참, 오늘이 네 생일이구나.

나. 참, 너 모임에 갈 거니?

다. 참, 너 들어오면서 전구 하나 사와라. 

라. 참, 내일은 좀 일찍 만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예문에서 ‘참’은 지각 작용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각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지각 내용의 표출은 즉각적으

로 이루어지며 표출 내용은 ‘생각’이므로 감정/느낌과는 무관하다. 이 경우 

‘생각’은 잊고 있었던 일이거나 화자의 의식 세계와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참’은 느낌/감정의 ‘참’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감정’의 ‘참1’은 본질적으로는 부사 ‘참’과 직접 관련된다

고 주장했으나, ‘참2’는 부사 ‘참’과 의미상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 ‘참말’, 

‘정말’, (‘진짜’)는 감탄사로 쓰이는바, ‘참1’은 ‘참말’, ‘정말’, (‘진짜’) 등 감탄

사와 대체될 때 어느 정도 의미적 유사성이 존재하나 ‘참2’는 이들과 교체

될 때 의미적 유사성이 없다. 또한 ‘참1’ 뒤에는 이와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감정/느낌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설정될 수 있으나 ‘참2’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요컨대 ‘참2’는 ‘참1’과 관련이 없고 그 자체가 독자적인 의미를 지닌 

감탄사라고 할 수 있다. 

‘참1’과 ‘참2’가 무관하다는 것은 새롭게 접하는 상황 정보가 ‘참2’와 같이 

쓰일 수 없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22)가. (문을 열어 보고) *참2, 비가 오는 구나.

나. (유성이 지는 것을 보고) *참2, 별똥별이 떨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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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표 결과 발표 전 개표 결과지를 받아 들고) *참2, 김동선이 당선

되었네? 

위 문장은 새롭게 접하는 상황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들 상황 정보는 떠

오르는 생각이나 순간적인 깨달음과는 상관이 없다. 새로운 정보 내용이 

‘참2’와 공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참2’의 의미 기능이 ‘생각’이나 ‘깨달음’의 

표출 표지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요컨대, ‘참2’는 지각에 의한 인지 작용의 

표출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는바, ‘참1’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편 ‘참1’과 ‘참2’는 의미적 차이 외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참1’은 발화의 첫 부분에 오는 것이 정상적이나 ‘참2’는 그 출현 위치가 자

유롭다.

(23)가. (참2), 지갑을 (참2) 안 가져왔네. (참2).

나. (참2), 네가 (참2) 올해 (참2) 몇 살이지 (참2)?

위에서 보듯이 ‘참’은 반드시 문두에 위치하지 않아도 된다. ‘참2’는 문말

에도 나타날 수 있고 문중에도 나나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참1’은 반복적

으로 사용되기 어렵지만 ‘참2’는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위 예문에 

괄호 속의 ‘참2’가 모두 실현되어도 수용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9) 셋째, ‘참2’

는 ‘참1’과 음운론적 실현 방식이 다르다. ‘참2’는 짧게 발음되거나 약간 길

고 끝을 높이는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지만 ‘참1’은 길게 발음될 수 있으나 

끝을 약간 올리는 억양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통

해 ‘참1’과 ‘참2’는 각기 다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감탄사 ‘참2’가 단순히 ‘참1’의 동음이의어인지 다른 기원을 갖

 9) ‘참2’이 중복 출현할 때 이는 계속해서 떠오른 생각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떠오른 생각을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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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가 문제다. 여기서 우리는 ‘참2’를 역시 떠오른 생각이나 순간적인 깨달

음을 나타내는 ‘아, 아차, 아참’ 등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10)

(24)가. 참/아차/아참, 오늘 미애가 온다고 했지?

나. 참/아차/아참,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위에서 ‘아, 아차, 아참’은 ‘참2’와 큰 의미적 차이 없이 쓰일 수 있다. 사

전에서 ‘아차’는 ‘무엇이 잘못된 것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 하는 말’로 정의

되어 있으나, ‘아차’도 문득 떠오른 생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아차’와 ‘참’

이 모두 감탄사로 쓰이고 의미적으로 유사하다는 사실은 ‘참2’가 ‘아차’에 

기원을 두고 있을 가능성을 보인다.11)

한편 ‘아차’는 ‘아참’과 교체되어 쓰일 수 있는데 ‘아참’은 사전에는 등재

되어 있지 않으나 활발하게 쓰이는 감탄사다. ‘아차’와 형태상 유사성을 지

닌 ‘아참’은 감탄사 ‘아’와 ‘참’의 결합형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써 오던 감탄

사 ‘아차’에 ‘ㅁ’이 음운론적으로 첨가된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

면 어떤 생각이 떠올랐음을 나타내는 현대국어의 ‘참2’는 ‘아참’에서 ‘아’가 

음운론적으로 약화되어 탈락됨으로써 나타난 형태라고 볼 수 있다.12)13)

10) 생각의 떠오름을 나타내는 간투사는 이 외에 ‘아, 아하, 아뿔싸, 정말, 옳아, 옳지’ 

등이 더 있다.

11) 물론 ‘아차’와 ‘참’의 의미는 동일하지 않고 모든 ‘참2’가 ‘아차’와 교체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생각이 떠올랐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의미를 

지닌다. 

12) 이런 과정에는 감탄사 ‘참1’에의 형태론적인 유추가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13) ‘참2’가 ‘아차’에서 기원되었다고 해도 ‘참2’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음을 나타내지

만 ‘아차’는 무엇이 잘못되었음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 쓰이는 감탄사이므로, ‘아차’, 

‘아참’은 ‘참2’과 용법이 동일하지는 않다. 예를 보기로 한다.

가. ??아차/아참/참 네가 올해 몇 살이지?

나. ??아차/아참/참 내일은 좀 일찍 만나자.



414  韓民族語文學 第69輯

Ⅳ. 담화표지 ‘참’의 의미 기능

1. 느낌/감정 표현의 담화표지 ‘참(참3)

지금까지 ‘참’을 ‘참1’과 ‘참2’로 구분하여 이들의 감탄사적 기능을 살펴보

았다. 이제는 ‘참’의 또 다를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다음 예를 보기

로 한다. 

(25)가. 너도 (참) 이제 (참) 나이를 먹는가 보다 (참).

나. 내가 (참), 나이가 (참) 벌써 (참) 칠십이 다 되었어 (참).

위 예문에 쓰인 ‘참’은 감탄사로 쓰이는 ‘참’과 형태가 같지만 이들의 위

치가 문두가 아니라는 점에서 감탄사로 쓰인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경우 

‘참’은 기능적으로도 직접적인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발생되는 감정을 표

출하거나 문득 떠오른 생각을 나타내지 않는다. 

한편 위의 ‘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명제적 의미가 약하거나 거의 없다. 즉, 직접적으로 어휘적인 의미

를 나타내지 않는다. 둘째, 문장의 다른 성분과 명시적인 문법적 관계를 

갖지 않는다. 셋째, 문장 내의 분포가 자유롭다. 즉, 문두나 문말, 문중 어디

에나 나타날 수 있다. 넷째, 반복적인 출현이 가능하다. 위에서 보듯이 ‘참’

다. ??아차/아참/참 미자가 결혼했대. 

위 예문에서 보듯이 ‘아차’와 ‘참2’는 교체되어 쓰이기 어렵다. ‘아차’는 ‘무엇이 잘못

되었을 때 하는 말인바’ 이들 예문은 이런 의미로 해석되기 어려우므로 제약되는 것이

다. 그러나 ‘아참’은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이는 ‘참2’와 의미적으로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아차’와 ‘참2’은 부분적으로는 의미가 같지만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님

을 확인할 수 있다. ‘아차’, ‘아참’, ‘참2’ 는 의미 분화의 사실을 보여 준다. ‘아차’를 

더 기원적인 형태라고 보고 ‘아차’의 의미가 원래의 의미를 유지하는 형태라고 할 때 

‘참2’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므로 의미가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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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 문장 안에서 여러 번 출현할 수 있다. 다섯째, 수의적인 존재다. 위 

문장에서 ‘참’이 없다고 해도 명제적인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섯

째, 독립적인 억양 형으로 나타난다. 또한 앞 단어와의 사이에 휴지를 둘 

수도 있지만 앞 단어에 바로 결합되어 발화될 수 있다.14) 또한 강세가 놓일 

수 없다. 위의 사실들은 ‘참’을 부사로 볼 수 없게 한다.

위에 제시한 ‘참’의 특징은 ‘참’이 전형적인 담화표지임을 의미한다(이후

부터 담화표지로 쓰이는 ‘참’은 ‘참3’으로 부르기로 한다.). 그렇다면 담화표

지 ‘참’과 감탄사(참2), 부사와 ‘참’의 관계는 어떠하며 담화지로서의 ‘참’의 

담화적 기능과 이런 담화적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특징은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담화상에서 ‘참’은 여러 가지 담화적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문제는 ‘참3’

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 기능을 지니기에 이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느냐

는 것이다. ‘참3’의 여러 담화적 기능이 이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에 기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담화표지는 어휘적인 의미를 명시하기 어렵다고 했

거니와 담화표지가 기본적으로 드러내는 추상적인 의미 기능을 추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참3’의 의미 기능은 우선 부사로서의 ‘참’과 형태적 동일성

을 지닌다는 점에서 부사 ‘참’의 의미의 관련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6)가. 내가 참/참말(로)/정말(로)/진짜(로) 참으니까 그렇지 마음 같아서

는 가만둘 수 없어.

나. 요즘 참/참말(로)/정말(로)/진짜(로) 정치인들 하는 것을 보면 유

권자들이 크게 각성해야 한다니까.

다. 그때는 참/참말(로)/정말(로)/진짜(로) 몰랐는데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 고생 많이 하셨어.

14) 담화표지의 특징에 대해서는 Brinton(1996) 참고.



416  韓民族語文學 第69輯

위에서 ‘참’은 부사(어) ‘참말(로), 정말(로), 진짜(로)’ 등과 의미 기능면

에서 큰 차이 없이 교체가능하다. 물론 후자들도 위 예에서 담화표지적 용

법을 보이는 것이지만 이들이 부사(어)로 쓰일 때 그 기본적인 의미가 ‘참

(眞)’과 직접 관련된 어휘들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담화표지로 쓰이는 ‘참’

은 기원적으로 부사 ‘참’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감탄사 ‘참’이 

부사 ‘참’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 본질적인 기능을 

살펴보았는바, 담화표지 ‘참3’의 본질적인 의미 기능도 감탄사 ‘참1’의 의미 

기능과 같은 원리에 의해서 기인되며 여러 가지 담화적 기능을 수행할 것

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앞에서 감탄사 ‘참1’은 ‘구체적인 감정 유발의 상황을 접하여 진정으로 

공감하며 느낀 감정의 직접적인 표출’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감탄

사 ‘참1’이 부사 ‘참’의 의미에서 기원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담화표지도 

역시 부사에서 기원하는 감탄사 ‘참1’과 같은 원리로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중요한 의미 기능은 역시 감탄사와 같이 부사 ‘참’의 기본 의미 

‘眞’에서 기인하는 화자의 진정성과 관련된 감정의 표출일 것이라는 추론

이 가능하다.15) 

그렇다면 담화표지 ‘참3’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은 무엇인가? 담화표지 

‘참3’이 나타내는 화자의 감정도 감탄사 ‘참1’의 경우와 같이 특정한 감정은 

아닐 것이다. 감탄사는 감정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쓰이나 담화표

지로 쓰이는 ‘참3’은 구체적인 감정 유발의 상황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담화표지로서의 ‘참3’의 기본적인 감정 표출은 구체적인 감정 표출의 

대상이나 상황을 통해 직접적으로 자극을 받아 표출되는 것이 아닌 자발적

인 감정 표출이기 때문에 약화된 감정 표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15) 부사 ‘참’도 심리 태도를 표출하는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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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탄사 ‘참1’은 독립어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감정의 표출이 직접적이고 

독립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담화표지는 문장 단위의 발화 내에서 

실현되므로 독립어로서의 성격을 지니지 못한다는 점에서 감정의 표출이 

독립성을 지니지 못할 뿐 아니라, 간접적인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담화표지 ‘참1’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은 ‘발화시 화자의 진정성과 

관련된 막연한 심리태도(허심탄회함)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뒷받

침하는 몇 가지 근거를 들어보기로 한다. 

첫째, ‘참3’은 서술문에서만 사용된다. 즉,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약속문

에서는 ‘참3’이 쓰일 수 없다. 

(27)가. ?미자가 참3 내일 미국으로 떠납니까?

나. ?너는 참3 마트에 갔다 와라.

다. ?우리 참3 내일은 회식 장소를 바꿉시다.

담화표지 ‘참3’은 발화시 갖는 화자의 막연한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바, 이는 발화시 화자의 심리 태도의 표출이다. ‘참3’을 사용할 때 화자의 

심리 상태는 발화시 상황이나 이전 상황에 기초한 다. ‘참3’이 의문문과 명

령문, 청유문에서 쓰이지 못하는 것은 이들 문장은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낼 만한 상황, 즉 발화시나 발화시 전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의문문은 정보를 요구하는 문장이므로 이 내용과 관

련된 발화시나 발화시 전의 상황이 존재할 수 없고, 역시 명령문이나 청유

문은 장차의 행위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낼 상황이 존재

하지 않는다. 따라서 ‘참3’은 이들 문장에는 쓰일 수 없다. 이런 사실은 곧 

담화표지 ‘참3’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에 대한 위의 설명을 뒷받침한다.16)

16) 물론 ‘도서관에 참 내가 놀러 갔습니까?’에서 보듯이 표면상 ’참‘이 의문문에 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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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새롭게 깨달은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에는 쓰일 수 없다. 

(28)가. (주차 후 차에서 나와 차를 보면서) *창문을 참3 안 닫았네.

나. (커튼을 걷어 올리며) *밖에 참3 비가 오네.

다. (아들 방문을 열어 보고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너 참3 공부하는구나.

위 발화는 모두 화자가 처음 접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3’

이 담화표지로 해석되는 한 이들 문장은 자연스럽지 않다.17) 발화시 새롭

게 깨달은 사실에 대해서는 화자가 어떤 심리적 태도도 갖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참3’은 반복 출현이 가능하다.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감탄사 

‘참1’의 경우 반복적 출현이 불가능한 것을 고려하면, 담화표지는 반복 출현

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해 담화표지 ‘참3’이 ‘심리 태도’의 표출 기능을 갖

는 것이 이해될 수 있다.18) ‘심리 태도’의 표출은 반복적일 수 있기 때문이

다. 요컨대 담화표지 ‘참3’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은 ‘발화시 화자의 진정성과 

관련된 막연한 심리 태도(허심탄회함)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참3’의 담화표지적 기능

이제 ‘참3’의 담화표지적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참3’의 막연하고 허심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참‘은 ’어이없음‘이라는 구체적인 화자의 감정

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참3‘과는 다른 것이다. 이 경우 ‘참’은 감탄사적 성격을 갖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하지 않는다. 

17) 위 경우 모두 깨달음을 나타내는 ‘참2’로는 해석될 수 있다. 

18) ‘참3’이 ‘뭐’나 ‘글쎄’ 등과 같은 담화표지와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참3’이 

막연한 심리 태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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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회한 심리태도의 표출이라는 의미 기능은 담화상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나타난다. 

첫째, ‘참’은 발화 내용에 대한 화자의 비단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29)가. 이로가 이번 시험에서 일등 했어.

나. ??이로가 참3 이번 시험에서 참 일등 했어.

(30) A: 주희가 뭘 먹었냐? 

B: 주희 우동 먹었어.

B’: ?주희 참3 우동 먹었어.

위에서 보듯이 ‘참3’이 쓰인 구문은 단도직입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제공

하는 문장에서 제약된다. ‘참3’이 비단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참3’

이 어떤 일을 직접적으로 명령하거나 청유하는 문장에 쓰일 수 없다는 사

실과, 다음과 같이 강요하는 문장에 쓰일 수 없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

다.19)

(31)가. 올해는 너도 취직을 해야 해.

나. ?올해는 너도 참3 결혼을 해야 해.

(31나)에서 보듯이 ‘참’은 청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문장인바, ‘참3’이 제

약된다. 이는 ‘참3’이 새로운 사실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3’은 다음과 같이 정보를 우회적으로 제공할 때는 자연스

럽게 사용될 수 있다. 

19) 그러나 일반적으로 당위적 일을 나타내는 문장은 ‘참’이 쓰일 수 있다(예: 사람은 

참3 정직해야 해.).



420  韓民族語文學 第69輯

(32)가. 이로가 어제 돌아왔어

나. ?이로가 어제 참3 돌아왔어.

다. 이로가 어제 참3 돌아오기는 했어.

(32나)에서 보듯이 새로운 사실을 명시적, 단정적으로 제공하는 문장에 

‘참3’이 개입되면 수용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새로운 사실을 비단정적인 간

접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32다)는 ‘참3’이 개입되어도 자연스럽다. (32다)는 

보조사 ‘-는’을 통해 함축적인 의미도 전달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직접성이 

회피된다. 위에서 ‘참’이 쓰인 (32다)가 적합한 것은 ‘참’의 막연한 심리 태

도의 표출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는’이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비명시

적인 배경 정보는 ‘참’의 막연한 심리태도와 어울린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3)가. 삼촌이 집에 오면 늘 우리한테 돈을 주었어.

나. ?삼촌이 집에 오면 참3 늘 우리한테 돈을 주었어.

다. 삼촌이 집에 오면 참3 늘 우리한테 돈을 주었는데……

역시 (33나)가 보여 주듯이 단정적인 문장인 (33가)에 ‘참3’이 개입되면 

자연스럽지 않다. 이에 비해 종결어미가 아닌 접속어미 ‘-ㄴ데’가 쓰인 (33

다)는 자연스럽다. ‘-는데’는 배경과 관련된 함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바, 

이는 ‘-ㄴ데’가 제시하는 내용을 배경 정보로 만듦으로써 간접적으로 정보

를 제공하게 한다. 따라서 발화를 비단정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

게 보면 (29나), (30B’)이 ‘참3’을 허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 정보가 너무 

명백하고 객관적인 정보여서 화자의 막연한 심리태도의 표출이 불가능하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참3’은 발화 내용을 비단정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단정적인 발화는 발화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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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바, 청자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즉, ‘참3’은 화자가 

청자에게 대해 온화하고 겸손하며 청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태도를 나타내

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34)가.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네.

나. 나는 (참3)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3 할 말이 없네.

(35) A: 자네가 좀 도와줘야겠네.

B: 제가 지난 번 일은 협조했지만 이번 일은 곤란해요.

B’: 제가 참3 지난 번 일은 (참3) 협조했지만 (참3) 이번 일은 곤란해요.

(36) A: 내일도 와서 좀 도와주게.

B: 내일은 제 생일이에요.

B’: 내일은 참3 제 생일이에요. 

(34나)는 (34가)에 비해서 청자에게 더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나타

낸다고 할 수 있다. 또 (35B’)는 (35B)에 비할 때 청자에 대한 겸손한 태도

가 나타나며, (36B’)는 (36B)에 비해 거절의 상황에서 청자의 체면과 입장

을 고려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참3’은 발화에 

대해 비단정적인 화자의 심리태도를 나타내는바, 이는 화자의 허심탄회한 

심리 태도의 표출이라는 의미 기능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화자의 심리 태도는 발화를 유화적/친화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참3’은 발언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37)가. 우리 경제가 참3 지금은 어렵지만 참3 그래도 조만간에 참3 나아질 

거예요.

나. 그 사람은 참3 가난하지만 참3 항상 밝아 보여 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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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참3’은 반복적으로 쓰였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화자의 막연하고 

허심탄회한 심리 상태를 나타내지만 화자는 발화 중에 ‘참’을 사용함으로 

청자가 발화에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 즉, 

‘참3’은 발언권을 계속 유지하는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참3’은 시간벌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참3’은 후행발화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때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생각해 내기 위한 시간 확보의 

기능, 즉 시간 벌기 기능을 할 수 있다. 

3. 감탄사 ‘참2’ 기원의 담화표지(참4)의 담화적 기능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음을 나타내는 감탄사 ‘참2’도 담화표지적 기능을 

갖는다. 감탄사 ‘참2’가 담화표지로 쓰이는 경우 이를 ‘참4’로 부르기로 한다. 

‘참4’는 발화 문에서 출현 위치도 자유롭고 앞서 확인했듯이 반복적으로 쓰

이기도 한다. 또한 감탄사로 쓰일 때와는 달리 선행어에 휴지 없이 결합되

어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감탄사와 같이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음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 이 경우 ‘참4’를 

감탄사의 특이한 용법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담화표지로 

간주하기로 한다. 여기서 담화표지로서의 ‘참4’의 담화적 기능을 간단히 살

펴보기로 한다.20)

‘참4’는 첫째, 정보를 수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38)가. 주희가, 참4, 이로가 전화했어.

나. 희영이가 방학 때 미국, 참4, 호주에 간대.

20) 감탄사 ‘참2’는 그 자체로 명시적인 담화적 기능을 수행하는바, 중요한 담화적 기능은 

화제 전환 기능, 주의집중 기능, 발언권 가져오기 등이다. 본고에서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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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에서 보듯이 ‘참4’는 이에 선행하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이고 ‘참4’에 

후행하는 정보가 올바른 정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참2’의 기본 의미에 

의해 문득 떠오른 정보가 후행하는 정보라는 ‘참2’의 기본적인 기능에서 기

인한다.

둘째, 초점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38)가. 진주가참4, 차를 샀어.

나. 영옥이가참4 피자를 좋아해.

다. 한옥은 전주에참4 많지.

위에서 ‘참4’는 선행어에 휴지 없이 결합되어 실행되는바, 이 경우에는 

‘참4’이 결합된 선행어가 초점 성분이 된다. 이때 ‘참’은 그것이 결합된 성분

을 X로 한 전제를 유발한다.

Ⅴ. 결론

감정 표현과 관련된 ‘참’의 감탄사와 담화표지로서의 의미 기능을 밝히

고 이들의 의미 기능이 부사 ‘참’의 기본적인 어휘 의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이고, 문득 떠오른 생각을 표출하는 ‘참’과 감정 표출의 ‘참’은 별

개의 감탄사라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 본고의 목표였다. 본고의 논의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은 명사, 부사, 감탄사, 접두사로 쓰이는 범주 통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탄사로서 ‘참’은 감정 표출과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음을 

표출하는 의미 기능이 상이한 두 가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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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감정 표현에 쓰이는 ‘참’은 반사적인 느낌 표현에는 사용되지 못하

는 인지적 감탄사다.

셋째, 감정 표현의 감탄사는 사전의 의미 기술과는 달리 거의 모든 감정 

표현에 사용될 수 있다.

넷째, 직관적 의미와 몇 가지 증거에 의해 감탄사 ‘참’은 부사 ‘참’에서 

기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감정 표현의 감탄사 ‘참’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은 ‘구체적인 감정 

유발의 상황에 진정으로 공감하여 느낀 감정의 직접적인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참’이 거의 모든 감정 표현에 쓰일 수 있는 이유는 이 형식이 

고정적인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감정을 표출하는 기능

을 가질 뿐이며 감정의 내용은 문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곱째, 어떤 생각이 문득 떠올랐음을 나타내는 ‘참’은 부사 ‘참’과 무관

하며 이전부터 감탄사로 쓰이는 ‘아차’에서 ‘아참’을 거쳐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덟째, ‘참’은 담화표지로도 쓰이는바, 이는 몇 가지 증거에 의할 때 감

탄사와 부사 ‘참’에서 기원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

은 ‘발화시 화자의 진정성과 관련된 막연한 심리 태도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아홉째, ‘참’의 담화적 기능은 화자의 발화 내용에 대한 비단정적인 태도 

표출, 발언권 유지, 시간 벌기 등이다.

열째,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음을 표출하는 감탄사 ‘참’도 담화표지로 쓰

이는바, 이의 의미 기능은 정보 수정과 초점화이다. 

본고에서는 ‘참’의 감탄사와 담화표지적 기능을 구별하여 살펴보았으나 

‘참’의 감탄사와 담화표지적 용법은 엄격히 구별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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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또한 감탄사와 담화표지는 부사와도 분명히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참’은 감탄사, 담화표지, 부사 간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감탄사 ‘참’과 담화표지 ‘참’은 부사에서 문법화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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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nterjection/Discourse Marker 'Cham'

Koo, Jong-Nam

This paper has two purposes. The first one is to elucidate the meanings 

of ‘cham(참)’ which are used as interjection and discourse marker, and show 

how the meanings of these interjection and discourse marker can be explained 

by the meaning of adverb ‘cham’. The second one is to argue that there are 

two kinds of interjection ‘cham’ which have different meanings, emotion 

expression(‘cham1’) and the expression of sudden occurrence of thought 

(‘cham2’).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up like these.

(1) The interjection ‘cham’ should be divided into two. That is, cham is 

homonymous. (2) Emotion expression ‘cham’ can be used to expose all the 

feelings. (3) The basic meaning of interjection ‘cham1’ is the direct expression 

of emotion which are felt truthfully in emotion-triggering situation. (4) 

‘Cham2’ has nothing to do with adverb ‘cham’. It has it’s origin in interjection 

‘acha’(아차). (5) Discourse marker ‘cham3’(originated from ‘cham2’ and adverb 

‘cham’) drives it’s origin from interjection and adverb ‘cham’. And the basic 

meaning of it is the expression of speaker’s dim truthfulness. (6) The 

functions of discourse marker ‘cham1’ are like these : the expression of 

speaker’s unassertive attitude to his utterance. discourse strategy to maintain 

speaker’s utterance, and strategy to obtain time during speaker’s utterance. 

(7) ‘Cham2’ also can be used as discourse marker and it’s functions in 

discourse are correcting information and focusing.

Key Word : interjection, discourse marker, emotion expression, discourse strategy, 

unassertive attitude, correcting information, foc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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